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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립대체미술관(Alt M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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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체 미술관〉(altmuseum.org)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묘사하는 글쓰기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일반적으로 

비워두는 대체 텍스트(alt text)에 관한 의문에서 시작한 

이 작업은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웹(World Wide Web)이라는 온라인 공간을 너머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과 실험적 글쓰기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Abstract 

“Alternative Museum” (altmuseum.org) explores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descriptive 
writing when depicting images, focusing on case 
studies of operational practices. This project 
originated from questioning the conventional use 
of alternative text (alt text) typically left empty 
when constructing websites. It expands into 
discussions on how we perceive objects beyond 
the online space of the World Wide Web and 
experimental writing.

[그림 2] 대체 미술관(Al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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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완벽하게 묘사하는 글쓰기란 가능할까? 윤충근, 

이지수(새로운 질서 그 후)가 올해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대체 미술관〉(altmuseum.org)[그림 1-6]은 

국내외 미술 기관의 오픈 액세스 소장품 이미지를 대체 

텍스트(alt text)로 선보인다. 대체 텍스트란 온라인상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글로 시각장애인이 온라인상에서 

이미지를 감상할 때 쓰인다. 

 대체 미술관 운영 과정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소장품 이미지 선정이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다양성이다. 작가의 성별이나 인종, 국적 

등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흔히 ‘미술’하면 

떠올리는 전통적인 회화 외에도 설치, 뉴미디어, 공예 

등 폭넓은 매체의 작품 이미지를 다루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술 기관이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이미지의 대부분이 20세기 이전 작품이며 여성이나 

동양인, 흑인 작가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유산의 차원에서 미술관은 어떤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남긴다.
 두 번째는 대체 텍스트 작성이다. 이 과정은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각자가 선정한 이미지를 

서로에게 공유하지 않고 대체 텍스트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상대방이 쓴 대체 텍스트를 검토한다. 이때, 글 

일부를 수정하거나 생략해 초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안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서로가 쓴 두 개의 글을 

비교하며 공동으로 편집함으로써 최종안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치열하게 

서로를 설득하며, 단어나 조사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제적인 문장 구조를 도출한다. 한 문단의 대체 

텍스트를 선보이기까지 실제로 수십 개의 글을 쓰는 

셈이다.
 대체 텍스트 작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적이다. 

먼저, ‘본다’ 는 감각은 불완전하다. 같은 이미지를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 인식하는 범위가 다르다. 이미지의 

밀도나 이미지를 감상하는 상황에 따라 이 차이는 

극대화된다. 다음으로, 인식한 것을 글로 옮기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르다. 이미지의 중심 또는 주제부에서부터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미지를 레이어로 

구분해 아래에서부터 위로 문장을 쌓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이미지의 종류나 성격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글쓰기 방식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체 텍스트 작성은 일종의 글쓰기 

실험에 가깝다. 

 이처럼 불완전한 글쓰기가 갖는 효용은 무엇일까? 

대체 텍스트 작성은 쉽게 말해 ‘보이는 대로 쓰기’이다. 

이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물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고 의심하게 함으로써 탈학습(unlearning)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테면, 인물이 있는 이미지를 묘사할 

때 여성, 소녀, 외국인, 동양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피부색이나 신체와 같은 외형을 기준으로 삼아 성별이나 

정체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지 묻는 것이다.
 공공 기관을 포함한 대부분 기관 또는 개인이 

대체 텍스트 입력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완벽하게 이미지를 묘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이 애초에 절대적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지의 특성이나 개개인의 

문체에 따라 서로 다른 글쓰기가 공존하는 것이 어쩌면 

더 알맞은 방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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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체 미술관(Al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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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체 텍스트 워크숍(Alt Text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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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체 미술관(Alt Museum)



109
엑스트라 아카이브 6 Extra Archive 6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그림 6] 대체 미술관(Alt Museum)




